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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표된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

의 손자녀양육 관련 질적 연구 논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국

내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 43편(조손가족 19편, 공동양육가족 24편)을 대상으로 기초사

항(연도별 동향), 연구방법, 연구대상 특성, 연구내용의 범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수는 조손가족의 경우 감소,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두 유형의 가족 모두 면접방법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특성에서 두 유형의 가족 모두 연구참여자 수는 6-10명이 가장 많

았다. 그러나 그 외 인구학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에서는 모두 큰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구내용 범주에서는 두 유형의 가족의 조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의 의미, 긍정적 요소, 갈등요

소, 갈등 해결방법 모두에서 공통점도 나타났지만 그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에는 차이점이 나타

났다. 이러한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부모양육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과 향후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조부모, 양육경험,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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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간 아동이 태어나고, 조부모 또한 태

어난다(Kornhaber & Woodward, 1981).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수가 점점 감소하다보니 노령인

구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맞벌이 증가(Winefield &

Air, 2010),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과 같은 변

화들은 조부모들을 더 이상 부양을 받는 위치

가 아닌 손자녀의 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

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최

근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2000년 미

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약 6백만 명의 아동

이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진, 정혜정, 2014). 이

처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하여 일차적

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정의(Jendrek, 1994;

U.S. Census Bureau, 2000)되는 ‘조손가족’과 조

부모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손자녀의 양육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공동양육가족’(Bowers &

Myers, 1999)이라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조부모양육의 2가지 형태

중, IMF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과 가족해체의 증가(최혜경, 2002)

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혈연중심의 문화로 인

해 조손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0

년대 초반, 정부에서 아동의 가족 내 보호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요보호아동

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제도 내

로 편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박화옥,

김민정, 2014)하면서 조손가족의 증가는 가

속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1995년에는

35,194가구였던 조손가족이 2000년에는 45,225

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3%), 2005년에는

58,101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4%), 2010년에

는 119,294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7%)로 급

증하였다가 2016년에는 109,241가구(전체가구

대비 약 0.6%)로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통계청, 2018).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아동 중 대리양육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

동들의 수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총 7,765명

의 위탁가정 아동 중 약 46%인 3,458명이,

2005년에는 12, 562명 중 약 60%인 7.552명이,

2010년에는 총 16,359명 중 약 66%인 10,865명

이, 2016년에는 총 12,907명 중 약 67%인

8,594명으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

터, 2016)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을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

아야 되는 ‘공동양육’가족에서의 조부모의 참

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 들어

서는 조부모 양육참여 비율이 약 50%로 보고

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두 가지 조부

모 양육 참여형태를 종합해 볼 때,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조손가족은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사실, 과거 우리 사회가 대가족 체계를 유

지하고 있었을 때 조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거

주하면서 자신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집

안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태교 및

육아 방식을 전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녀 양

육의 지원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최혜순, 남효순, 2011). 이에 일반적으로 조부

모 역할 수행 중 손자녀 양육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노년기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통해 젊

음과 정열을 재경험하고, 생의 연속성을 느

끼며, 인생의 경험과 지혜의 제공으로 생산

성과 성취감(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즐거

움, 만족감, 보상감을 경험하게 된다(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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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stein, 2000; Cox, 2009; Jendrek, 1994). 그러

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노년기의 조

부모 역할수행이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조부모들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김미영, 윤혜미, 2015). 특히 노년

기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고 통합해나가는 발달과업을 이

루어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손자

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은 이

런 발달과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놓는 ‘시

간에 어긋난 역할’(off-time, time-disordered role)

이다보니(Seltzer, 1976)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손자녀를 전담 양

육하는 조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집단보

다 역할의 혼란 및 가중된 역할부담, 경제적

어려움, 체력의 한계, 손자녀의 친부모인 성인

자녀와의 갈등, 사회활동의 기회 제한 등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원경, 전제아, 2010; 김혜선,

2005; Backhouse & Graham, 2012). 이에 더하여,

노년기는 그 특성 상 일반적으로 우울이 증

가하는 시기(Jarvick, Eisdorfer, & Bloom, 1973;

Katona & Shankar, 2004)이므로 양육조부모들은

비양육 조부모들에 비해 우울하고 삶의 만족

도가 저하되기도 한다(이지연, 졍경미, 김원경,

2008). 이러한 어려움은 조부모 뿐 아니라 손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손자녀를 학대와 방임하거나 손자녀를 살해하

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황미진, 정

혜정, 2014)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반면, 조부모의 양육참여는 특히 가정의 해

체를 경험했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던 손자녀들에게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기도 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지적 가

족 분위기와 훈육구조를 제공할 때 손자녀들

의 삶의 질이 고양되며(Brian, 2000), 손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Solomon & Marx, 1995). 이에, 조손가

족의 손자녀들은 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조부모

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며(Sands, 신혜종, 2008),

전보다 ‘명랑하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의견이

76.8%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07).

이를 종합해볼 때, 대리양육자인 조부모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은 조부모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위탁

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의 지

속성이 보장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Green, 2004) 조부모 대리양육의 장점을 부각

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중

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

다. 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형

태(Balukonis, Melkus, & Chyun, 2008), 양육제공

시간과 기간(Fuller-Thomson, Minkelr, & Driver,

1997)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그러

므로, 자녀 세대가 3세대 자식을 부양할 수

없어 친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조손가족(최혜

경, 2002)과 성인자녀의 맞벌이 등의 문제로

공동양육을 하는 조부모들의 양육경험은 질적

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김은정, 정순돌, 2011;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조윤주, 201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동양육가족보다는 조

손가족의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경향이 있어(서홍란, 김양호, 2009; 이미영,

2008; Baker & Silverstein, 2008; Dewde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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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mo, Ari, Findler, Sivan, & Dolizki, 2010), 여

성취업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공동양육가족에서 조부모의

양육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

가 있다.

이에,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두가지

형태 모두에서 수행되는 조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그 공

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가족 형태에서 조부모

의 양육참여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게 최

상의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

이 바로 질적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현상

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Moretti et al.,

2011)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본질을 심

도 깊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박승민, 2012),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김봉환, 배주연,

외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질적연구는 주

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게 하고

(Stern, 1980), 연구참여자의 심층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한다(Creswell,

2012).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조부모의 양

육참여가 해체 가정 및 맞벌이 가정에서의 자

녀 양육의 대표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핵심이 되

는 양육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과 행동을 다루

고 있는 질적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한 논문들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경향 및 연구내용을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장점 뿐 아니라 갈등 및 어려움을 조망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기초사항(연도별 동향)

은 어떠한가?

둘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

한가?

셋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특성은 어떠

한가?

넷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양육 관련 질적연구의 연구내용의 범주는 어

떠한가?

방 법

분석논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인

터넷을 통해 국회 전자도서관(www.nanet.go.kr)

과 RISS, KISS, 뉴논문 및 스콜라 등에서 ‘조

손’, ‘손자녀’, ‘조부모’를 주요 검색어로 하여

2000년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게재된 국

내 학술지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그 다음 검

색된 논문 목록에서 ‘양육’, ‘훈육’을 주요 검

색로 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추가 검색을 하

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질적 연구’를 결과

내 검색 주요어로 하여 추가 검색을 하였다.

검색된 총 49편의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

한 뒤 ‘손자녀가 보고한 조손가족의 어려움’

등과 같이 연구의 대상이 조부모가 아닌 논문

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

을 통해 조손가족 총 19편, 공동양육가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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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편으로 총 43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색기간을 2000년 이후로 제

한한 것은 2000년도 이후부터 질적연구물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고(김봉환 등,

2012), 손자녀 양육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지에 출간된

질적 연구 논문을 내용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미등재지1)) 모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절차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준거틀로는 박승민(2012)

이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기초사항, 연구목적, 연구방법의

종류,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의 5가지 분석

준거를 참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 내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분

류유목으로 제안한 틀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비슷한 의미들끼리

묶고, 이를 새로운 범주로 명명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한 권경인, 양정연(2013)

의 평정방법을 참고하였다. 평정과정에는 질

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인이 평정 및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조손가족과 공동

1)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서, 현재 미등재

상태인 논문은 조손가족의 경우 1편, 공동양육가

족의 경우 1편 등 모두 2편임.

양육 조부모의 양육내용은 총 4개의 상위범주

와 각기 6개~13개의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면서 두 유형의 조부모 양육형태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평정 시 2

명의 연구자가 범주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처 수정 보완된 분석기

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사항, 연구방

법, 연구대상, 양육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을 분

석틀로 하여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 대

상 연구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각 범주의 구

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기초사항에서는 학술지에 조손가족과 공동

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을 주제로 질적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게재된 논문을 2000년

부터 출판연도로

분류하여 각 논문 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은 대상논문이 다룬 질적연구 방

법을 11개의 영역(근거이론, 현상학적연구, 문

화기술지연구, 심층개별면접, 포커스그룹인터

뷰, 내러티브탐구방법, 사례연구, Q 방법론,

내용분석, 참여관찰자, 기타)으로 분류하고 비

교하였다. 연구대상에서는 조손가족과 공동양

육가족의 조부모들의 상황을 좀 더 다각적으

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적변인(성별, 연

령, 학력, 전직 유형), 양육환경(발생배경, 주

양육자 유형, 손자녀 수, 손자녀 양육기간),

물리적 환경(배우자 유무, 성인자녀세대 동거

여부, 연구대상 표집 지역, 경제상태)로 세부

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내용 범주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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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족과 공동양육 가족 조부모들의 양육내

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각 질적 연

구 내용을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등 4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상위범주 하에

각 가족유형별로 공통 및 구별되는 하위범주

분류범주 세부항목

기초사항 출판연도

연구방법
근거이론, 현상학적연구, 문화기술지연구, 심층개별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 내러티

브탐구방법, 사례연구, Q 방법론, 내용분석, 참여관찰자, 기타

연구대상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

연구내용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항목

상위범주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하위범주 하위범주

양육의 의미

내 핏줄 내가 거둬야, 나의 업보, 양

가감정, 자신의 존재감 확인, 삶의

활력소, 공생관계

내 핏줄 내가 거둬야, 나의 경제력 부족

에 의한 결과, 양가감정, 자신의 존재감

확인, 삶의 활력소, 공생관계, 보상심리

양육의

긍정적 요소

기쁨과 행복을 줌, 삶의 의미 발견,

자부심 및 가치감 느낌, 손자녀와

서로 의지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됨, 분노 줄어듬

기쁨과 행복을 줌, 삶의 의미 발견, 자

부심 및 가치감 느낌, 성인자녀와 상부

상조함,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노년기 삶이 확장됨

양육의

갈등요소

손자녀의 부모사랑에 대한 결핍감,

가족관계의 갈등 및 단절,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양육 및 훈

육실제에서의 어려움, 자신의 신세

를 한탄함, 불안한 미래, 경제적 빈

곤, 사회적지원 부족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족관계

의 갈등,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양육 및 훈육실제에서의 어려움, 노년

기 정체감이 약해짐, 미래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경제적 미자립, 사회적지지

부족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받기, 신앙

생활의 힘,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성인자녀세대와 관계 회복 노

력, 세월이 해결, 혈연에 대한 가치

관, 현실을 인정함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받기, 신앙생활

의 힘,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가

족 간 협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평온,

육아와 개인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거리두기, 성인자녀에게 요구함, 감정

다스리기

표 2. 연구내용 분석의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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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류기준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 과

게재논문 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단위로 게재된

논문 수의 연도별 추이는 표 3과 같다. 조손

가족의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면서 201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5년부터 시작되면

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부터 2015년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또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게재 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조손가

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는 2008년

에 3편, 2009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

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

연구는 2015년에 5편, 2016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해 질적 연구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연도 게재 논문수 백분율 게재 논문수 백분율

2000-2005 1 4.2

2006-2010 11 57.9 5 20.8

2011-2015 5 26.3 13 54.2

2016-2018 3 15.8 5 20.8

19 100.0 24 100.0

표 3. 5년 단위 연도별 게재논문 수

그림 1. 연도별 게재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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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게재된 19편의 논

문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해 질

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게재된 총

24편의 논문을 연구방법 종류별로 비교분석하

였다2). 조손가족의 경우, 심층개별면접방법이

7편(36.8%)로 질적연구방법 중 가장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편(21.0%) 순으로 나

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현상학적 연

구방법이 7편(29.2%), 심층개별면접방법이 6

편(25.0%)로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

2)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는 대상논문이 제시한연구

방법을 그대로 반영함. 일부연구는 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으나(예,

현상학적연구 혹은 사례연구 등의 경우, 연구방

법을 심층면접으로 제시함), 각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함.

손가족 및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

한 질적연구방법으로는 심층개별면접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은 현상학적 연구방

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연구대상 특성에 따른 분류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

모의 양육에 대한 질적 연구 내용을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

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총 논

문별 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구성, 인구사회학

적변인, 양육환경, 물리적 환경의 총 5개 영역

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

였다. 공동양육가족 대상의 질적연구 수행 논

문의 경우, 총 24편 중 2편은 문헌 및 드라마

등 2차 자료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

구대상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총

22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각 연구별 참여대상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의 경우 6명에서 10명이 11편(63.1%)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11명에서

15명이 5편(26.3%)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가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들

이 6명에서 1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가 11

편(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11명에서 15명과 1명에서 5명이 모두 각각 5

편(22.7%) 순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종합해보

면, 조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6명에서 10명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연구방법
게재

논문 수
백분율

게재

논문 수
백분율

근거이론 1 5.3

현상학적연구 4 21.0 7 30.4

문화기술지연구 2 10.5 3 13.0

면접방법

(심층개별면접)
7 36.8 6 26.1

포커스그룹 1 5.3 1 4.4

내러티브 1 5.3

사례연구 1 5.3

Q 방법론 2 8.7

내용분석 1 4.4

참여관찰자 2 10.5

기타 3 13.0

19 100.0 24 100.0

표 4.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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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구성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유형

을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8편(94.7%)이 대부분이었

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5.3%)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

의 경우,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7편

(77.3%)이었고, 조부모와 성인자녀 및 며느리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22.7%)로 파

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변인

본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 중 조부모

에 한해 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였다. 41편의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는 모두 368명

으로 이 중 조손가족조부모는 178명이고 공동

양육가족 조부모는 190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의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전직유

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조

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모두 조모가 159명

(89.3%), 175명(92.1%)로 대부분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연구 참여 조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조손

가족의 경우 70대가 84명(49.4%), 60대가 63명

(37.1%)로 파악되었고,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60대가 87명(62.1%), 50대가 26명(18.6%), 70대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연구참여자 수 논문 수 백분율 논문 수 백분율

1~5명 1 5.3 5 22.7

6~10명 12 63.1 11 50.0

11명~15명 5 26.3 5 22.7

15명 이상 1 5.3 1 4.6

19 100.0 22 100.0

* 연구참여자의 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5. 논문별 연구참여자 수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논문수 백분율 논문수 백분율

조부모 18 94.7 17 77.3

조부모+손자녀 1 5.3

조부모+성인자녀, 며느리 5 22.7

합계 19 100.0 22 100.0

표 6. 논문별 연구참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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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의 학력

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무학이 18명

(38.3%), 초졸이 17명(36.2%)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고졸이 30명(33.7%), 중

졸이 25명(28.1%), 대졸이 14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의 전직유형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무직이 79명(69.9%), 단순노

무종사자가 21명(10.4%), 농림어업이 10명

(8.82%)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

우 무직이 35명(5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가 7명(11.7%), 농림어업이 6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50대 10 5.9 26 18.6

60대 63 37.1 87 62.1

70대 84 49.4 25 17.9

80대 이상 13 7.6 2 1.4

합계* 170 100.0 140 100.0

* 연구참여자의 연령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8. 연구참여 조부모 연령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무학 18 38.3 9 10.1

초졸 17 36.2 9 10.1

중졸 7 14.9 25 28.1

고졸 3 6.4 30 33.7

대졸 4 4.3 14 15.7

대학원이상 2 2.2

합계* 47 100.0 89 100.0

* 연구참여자의 학력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9. 연구참여 손자녀 주양육자 학력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성별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남(조부) 19 10.7 15 7.9

녀(조모) 159 89.3 175 92.1

합계 178 100.0 190 100.0

표 7. 연구참여 조부모 성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무직 79 69.9 35 58.3

관리자 1 1.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 11.7

사무 종사자 1 1.7

서비스 종사자 2 1.8 2 3.3

판매 종사자 1 0.9 4 6.7

농림어업 10 8.8 6 10.0

기능종사자 2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1 10.4 2 3.3

합계* 113 100.0 60 100.0

* 연구참여자의 전직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0. 연구참여 손자녀 주양육 조부모의 전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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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양육

환경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손자녀

양육발생배경, 손자녀와의 관계, 양육 손자녀

수, 손자녀 양육기간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참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이혼 및 재혼이 96명(49.0%), 성인자녀 가출이

35명(17.8%), 성인자녀 사망 및 배우자 사별이

27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육

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맞벌이가 190명(100%)

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친조모가 88명(76.5%),

친조부가 14명(12.2%), 외조모가 12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외조

모가 65명(50.0%), 친조모가 51명(39.2%) 순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분석대상 논문에 참여한 조부모의 양육 손

자녀 수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1명이

95명(57.6%), 2명이 62명(37.6%) 순으로 나타났

다. 공동양육가족의 경우에는 1명, 2명이 모두

42명(44.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연구참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기간을 살펴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성인자녀 맞벌이 3 1.5 190 100.0

성인자녀 이혼 및 재혼 96 49.0

성인자녀사망 및 배우자사별 27 13.8

성인 자녀 가출 35 17.8

성인 자녀의 배우자 가출 6 3.1

성인 자녀 연락두절 17 8.7

기타(자녀의 중병,별거,파산,장애) 12 6.1

합계 * 196 100.0 190 100.0

* 연구참여자의 손자녀 양육발생배경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조손 가족의 경우, 발생배경이 중복 응

답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표 11. 연구참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 발생배경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친조부 14 12.2 3 2.3

친조모 88 76.5 51 39.2

외조부 3 2.3

외조모 12 10.4 65 50.0

친외조부 1 0.9

친외조모 0 0.0 8 6.2

합계* 115 100.0 130 100.0

* 손자녀와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2. 연구참여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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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6년에서 10년이 66명

(41.5%), 11년에서 15년이 42명(26.4%), 1년에서

5년이 41명(25.8%)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가족의 경우에는 1년에서 5년이 42명(61.8%),

6년에서 10년이 15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물리적 환경

분석대상 연구에 참여한 조부모의 물리적

환경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참

여자의 배우자 유무, 성인자녀세대 동거여부,

표집 지역, 경제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참여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를 살

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 68명(71.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

육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8명

(67.6%)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5와 같

다.

연구참여 조부모와 성인자녀 세대 동거여부

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

인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았지만(94.4%), 공동

양육가족에서는 성인자녀세대와 동거하는 조

부모가 51.5%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

은 표 16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표집지역을 살펴보면, 조손가

족의 70.8%, 공동양육가족의 100%가 도시에서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7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조손가

족의 100%가 하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고,

공동양육가족은 중류층이 72.2%, 상류층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배우자 있음 27 28.4 48 67.6

배우자 없음 68 71.6 23 32.4

합계* 95 100.0 71 100.0

*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5. 연구참여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1년~5년 41 25.8 42 61.8

6년~10년 66 41.5 15 22.1

11년~15년 42 26.4 7 10.3

16년~20년 10 6.3 2 2.9

20년 이상 2 2.9

합계* 159 100.0 68 100.0

* 손자녀 양육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제외.

표 14. 연구참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기간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1명 95 57.6 42 44.2

2명 62 37.6 42 44.2

3명 5 3.0 5 5.3

4명 1 1.0

5명 이상 3 1.8 5 5.3

합계* 165 100.0 95 100.0

* 양육손자녀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3. 연구참여 조부모의 양육 손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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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분석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의 주된 내용은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

적인 요소’, ‘양육의 갈등요소’, ‘양육갈등 해

결방법’ 등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경험을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하여 종합한 후, 상위범주별 하위범주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하위범주는 가족형태에

따라 공유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경험으로 구

별되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경험은 ‘심리적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양육의 의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

험하고 있는 양육의 의미 범주 내용을 세부적

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은 6개의 하위범주

로, 공동양육가족은 7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

었다. 하위범주 중 6개는 두 집단 간 유사하

였으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19와 같

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의 조부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도시 46 70.8 89 100.0

농촌 19 29.2

합계* 65 100.0 89 100.0

* 표집지역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7. 연구참여자 표집 지역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동거함 6** 5.6 53 51.5

동거하지 않음 102 94.4 50 48.5

합계* 108 100.0 103 100.0

* 자녀세대와의 동거여부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 본 연구의 참여대상 중 조손가족에서 조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자녀(혹은 자녀배우자)들이 미

성년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가출을 빈번하게 하여, 일반적인 조부모 + 부모세대 가족

의 생활환경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손자녀 양육에서 자녀세대와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

으로 조부모가 담당함

표 16. 연구참여 조부모와 성인자녀세대 동거여부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상 18 20.0

중 65 72.2

하 164 100.0 7 7.8

합계* 164 100.0 90 100.0

*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제외

표 18. 연구참여자 경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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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 모두 손자녀가 핏줄이므로 양육해야 한

다는 것은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조손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가정이 해체되어 손자녀를 돌

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당황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한 이렇게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은 조부모

본인의 삶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자녀

를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

끼고 있었다. 이에 양육 시 손자녀가 가엽다

보니 조부모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유

지시키려는 것이 손자녀 양육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

부모의 경우, 손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물려준 것이 없다는 자책감 때문에 성인자녀

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의미

내 핏줄

내가 거둬야

- 어쩔 수가 없음

- 소극적 책임감

내 핏줄

내가 거둬야

- 남에게 맡길 수 없음

- 적극적 책임감

나의 업보

- 부부불화, 이혼, 양육소홀

등 본인의 잘못된 삶에 의

한 결과임

- 자녀를 잘 못 키운 내탓으

로 돌림

나의

경제력

부족에 의한

결과

-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물려준 것이 없

어서 자녀가 맞벌이를 한다고 자책함

양가감정

- 손자녀가 가여움

-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고

자녀에게 분노함

양가감정

- 딸이 안쓰러움

- 양육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음

자신의

존재감

확인

- 나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믿음

자신의

존재감

확인

- 자신을 비생산적인 존재감에서 생산

적 존재감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바

라보게 됨

삶의

활력소

- 손자녀는 조부모 삶의 연

장이고 삶의 활력소라 생

각함

삶의

활력소

- 손자녀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

거움, 희망, 보람을 느끼게 하는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함

공생관계

-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고

손자녀는 조부모를 돌보는

공생관계라고 생각함

공생관계

- 대리양육자로서 딸의 발전과 성인자

녀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 성인자녀로부터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음

-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함

- 조부모가 서로의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함

보상심리

- 과거 자신의 자녀양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손자녀 양육을 통해 보상하

려 함

표 19.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의미 연구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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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딸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인

자녀인 딸을 안쓰럽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에,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들은 손자녀 양육을 최선의 차선책으로 받아

들이고 성인자녀 및 그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

자 하였고, 손자녀 훈육을 담당하는 등의 대

리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다른 점은 손

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에게 물질적 보상

을 받고 있다는 점과 손자녀 양육을 노후보장

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

험하고 있는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범주의 내

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과 공

동가족은 모두 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

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은 대부분 서로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 가족의 조부

모 모두 손자녀를 양육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을 공통적

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조부모

는 해체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공동

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을 돕는다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다. 또한 손

자녀 양육을 통해 책임완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공동양육의 조부모들에 비해 조손가족

의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외면하지 않은 자신

의 삶에 대해 가치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

다. 이는 자신의 손자녀 양육이 가정을 복구

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

문이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

록 처음에 가졌던 성인자녀에 대한 분노가 줄

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

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가족관계가 화목해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

고, 과거 자신이 양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재의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게 보완하는 과

정을 통해 유능감을 얻게 되고 외로움이 감소

되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손자녀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

고 삶에 대한 통찰이 증가하여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

인자녀에게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것과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은 공동양육가족의 조부

모에게서만 나타나는 경험이었다.

양육의 갈등 요소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

험하고 있는 양육의 갈등 요소 범주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가족 모두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에게서 그

내용 상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발생하고 있는 부모사

랑의 부재 및 심리적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

다는 어려움과 성인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손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어

려움을 보고하였다. 건강 악화 뿐 아니라 자

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회환 역시 갈등의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신의 사후에 남겨

질 손자녀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경제적 빈곤

으로 인해 생활의 자립 및 의료적 지원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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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기쁨과

행복을

줌

- 손자녀에게 깊은 정이 생기

고,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기

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됨

기쁨과

행복을 줌

- 손자녀 양육은 새로운 기쁨

과 행복을 느끼게 함

삶의

의미 발견

-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짐

- 손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삶

의 의미가 생김

삶의

의미 발견

- 나로 인해 손자녀가 건강하

게 자라는 것을 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삶

의 의미가 생김

자부심 및

가치감

느낌

- 손자녀를 키우며 책임감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

감을 느끼게 됨

존재감 및

만족감

느낌

- 자신을 가족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됨

- 책임완수에 대한 만족감

-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주변

에서 인정받음

- 손자녀 양육을 통해 전통과

지혜의 전달자라는 존재의

유용감 느낌

손자녀와

서로

의지함

- 조부모에게도 손자녀는 큰 위

로가 되고 마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됨

- 조부모가 아플 때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봐줌

성인자녀와

상부상조함

-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보

상을 받음

- 성인자녀의 자녀양육을 지

원하고 보완해 줌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됨

- 손자녀 양육을 통해 흩어졌던

가족들(성인자녀) 이 다시 모

이게 됨

- 성인자녀와의 관계 가 좋아짐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 전체 가족관계가 화목해짐

- 조모와 조부의 관계가 좋아짐

- 성인자녀(특히 딸)와의 관계

가 좋아짐

분노

줄어듦

-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질 수록 성인자녀에 대

한 분노가 줄어 듦

노년기 삶이

확장됨

-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감소

하면서 긍정적 정서가 증가

함

-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짐

- 삶에 대한 통찰이 증가함

- 양육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이 커지고 건강이 증진

됨

표 20.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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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하위 범주 심리적 경험

양육의

갈등요소

손자녀의

부모사랑에

대한 결핍감

- 손자녀의 부모부재와 부모사랑 결핍에

대한 심리적 상처가 커서 가슴이 너무

아픔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 양육시간동안 어린 손자녀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을 채워줄 수 없어 힘듦

가족관계의

갈등 및 단절

- 성인자녀와 연락이 안됨

- 무책임한 성인자녀와 그의 배우자에 대

한 분노가 큼

- 양육과정에서 손자녀와의 갈등이 자주

일어남

가족관계의

갈등

- 성인자녀 및 자녀배우자와 양육방법으로 갈등

-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성인자녀의 무관심

이 섭섭함

- 손자녀양육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소홀하여 배우자

와 갈등

- 특정자녀의 손주를 돌봐줌으로써 다른 성인자녀와

갈등이 생김

-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 힘든 양육과 고된 가사 일에 몸이 힘듦

- 건강이 점점 악화됨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 돌보는 시간이 일일 8-9시간으로 근로자와 맞먹는

수준

- 양육으로 인해 소홀해진 가사활동에 부담이 많음

- 갱년기, 노화, 우울증 등으로 신체적 부담 느낌

양육 및 훈육

실제에서의

어려움

-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정보부족으로 손

자녀의 학습이 걱정됨

- 손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봐 노

심초사함

- 손자녀의 학습 및 또래관계 문제가 많음

- 사춘기 손자녀의 문제행동과 세대차로

인해 양육이 어려움

- 빈곤으로 인해 손자녀가 반항하고 힘들

어 함

양육 및 훈육

실제에서의

어려움

-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돌보는 역

할이 버거움

- 손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훈육이 어려움

- 손자녀 학습지도가 어려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 가족사에 대한 수치심이 커서 다른 사람

에게 얘기도 못함

- 조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불행한 인생

이라 생각되어 괴로움

- 일반 가정의 조부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불쌍함

-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회한이 밀려옴

- 준비없이 손자녀를 맡게 되어 황당하고

난감함

- 자기돌봄의 부재로 에너지가 소진됨

노년기

정체감이

약해짐

- 손자녀 양육은 노년기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 속상함

-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낌

- 노년에 잃은 자유로 허탈함

- 성격도 변하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자조적

인 마음이 듬

- 오랜 양육지원으로 친구관계 유지 및 취업이 어려

워짐

- 사회적 역할이 제한됨

-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옮기고 이

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

불안한 미래

- 사후 손자녀의 홀로서기가 걱정됨

-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미래가 사면초가

상태로 느껴짐

미래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 추후 손자녀 성장 후 양육지원 중단 시의 경제적

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 양육지원 지속 시 건강악화, 개인생활제한 등의 문

제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 이에 대한 양가감정

경제적 빈곤
- 경제적 빈곤, 궁핍함으로 손자녀 양육이

어려움
경제적 미자립

- 성인자녀가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취업

활동을 해야함으로 양육을 지원할 수 밖에 없음

사회적지원

부족

- 조손가족에 대한 생활자립지원 및 의료

지원 부족으로 손자녀 양육이 어려움

사회적지지

부족

- 조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지지체

계가 부족함

표 21.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의 갈등 요소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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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것 역시 손자녀 양육에 갈등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손자

녀가 모의 맞벌이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분리

되어 있을 때 모에 대해 그리워하는 것을 채

워줄 수 없다는 점을 갈등의 요소로 제시하였

다. 이와 함께 공동양육 시 발생하는 성인자

녀와의 양육갈등,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노화 등으로 인

한 신체적 부담이 주된 갈등요소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년기의 손자녀 양육은

노년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허

무함, 자조적인 마음, 자유와 관계 및 역할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노년기 정체감이 약해지

는 것이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

손가족의 조부모와는 달리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성인자녀의 경제적 미자립으

로 인해 양육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갈등의 요인으로 호소한 것도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모두 양

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손자녀의 양육 및 훈육에 대해서

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 내용

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분석되었다. 조손가족

의 조부모의 경우, 이미 결핍감을 가지고 있

는 손자녀가 빈곤이나 조부모의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

까 노심초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가 어

렵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사춘기 손자녀와의 세대차도 어려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역시 손자녀의 양육 중 학습지도의 어

려움을 갈등의 요인으로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훈육 및 양육의 어려움이 갈등의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경

험하고는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범주의 내용

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은 8개의

하위범주로, 공동양육가족은 모두 10개의 하

위범주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손

자녀의 양육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도 그 내용상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조손

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내가 아니면 남아 있

는 혈육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핏줄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악착같이 살아오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끝까지 손자녀를 책임

지기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주변 및 사회에

경제적 및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주변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가정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성인자녀 세

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의 경우에는 건강에 더

욱 신경을 쓰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

식, 흡연,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성인자녀 및 가족들에게 지원

을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여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가사노

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 지원

을 받고 거주 장소를 분리시키는 등 성인자녀

가족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해결방법으

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자녀에게 경

제적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여 받기도 하고,

양육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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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공동양육가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양육갈등의

해결방법
자기관리

- 손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건

강관리에 힘씀
자기관리

- 부적절한 방법(과식, 흡연, 음주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지역사회

지원받기

- 교회, 사회복지관, 구청 등의 지역사

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받음

-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 받음

- 손자녀 교육지원을 요구하고 지원받음

지역사회

지원받기

- 지역사회 관계개선 프로그램 참석 함

- 어린이집 이용

- 국가나 사회에 별도의 지원정책을 요구

하지 않음

신앙생활의 힘 - 신앙생활을 통해 힘든 과정 극복함 신앙생활의 힘 - 신앙생활을 통해 힘든 과정 극복함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 같은 처지의 가정 보고 위로를 얻음

- 주변의 인정과 격려 받으면서 힘을

얻음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 주변의 인정과 격려 받으면서 힘을 얻음

성인자녀세대와

관계 회복 노력

-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함
가족 간 협의

- 성인자녀와 상호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함

- 성인자녀 및 그 외 가족, 배우자에게 지

원 받음

- 성인자녀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함

세월이 해결

- 손자녀가 성장해서 철이 듦

- 손자녀가 성장하여 조부모를 돌봄

- 세월이 흘러 어려운 고비가 지나감

시행착오 끝에

얻은 평온
시행착오 끝에 노하우 생김

혈연에 대한

가치관

- 혈연중심의 가치관이 나를 지탱해 줌

- 핏줄에 대한 강한 결속력과 책임감

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

육아와

개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고용하여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

- 가사노동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스스로 낮춤

-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됨

- 어린이집 및 외부기관 이용하여 여가시

간 확보함

- 취미생활을 가짐

현실을 인정함 - 현실을 인정하고 악착같이 살아옴 거리두기

- 돌봄장소와 거주 장소 분리 하여 개인

공간 확보함

- 양육 철회를 통해 내 생활을 찾음

성인자녀에게

요구함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보상을 당당히 요

구함

- 노후를 위한 물질적 자원으로 생각 함

- 원하지 않는 것 성인자녀에게 구체적으

로 제시 함

- 성인자녀로부터 양육 및 훈육 권한을

요구하고 위임받음

감정

다스리기

- 감정관리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자 노력함

- 성인자녀에게 말조심, 감정 악화 시 대

화 중단함

-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의 양육 갈등 시

참고 넘어가려함

- 스트레스 대처방법 가지고 있음

-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함

표 22.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양육 갈등의 해결방법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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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양육 및 훈육의 권한을 위임받

아 좀 더 적극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가

족의 조부모들의 경우 국가에 별도의 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에, 가족 간에 협의를 거쳐 상호역할을 분

담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

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대화를 중단하거나 말조심을 하는 등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 모두

손자녀 양육 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손자녀의

성장 및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갈등을 자연스

럽게 해결해가는 지혜를 터득하기도 하였고,

신앙생활 또한 중요한 갈등해결방안의 하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연

구한 질적연구 43편을 기초로 2차 자료 분석

을 통해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비교하였다. 이

를 위해 연도별 연구논문의 게재 수와 연구방

법을 살펴보았고, 분석대상 논문 43편에 참여

한 조부모 368명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양

육배경을 분석하였다. 양육경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 및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양육의 의미,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 양육 갈

등 요소, 양육 갈등해결방법 등 네 가지 상위

범주로 나누었고, 각 상위범주별 하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각에서의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

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가족의 조부모는 각 하위범주와 심리적 경험

에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개재 질적 논문 수를 5년 간

격으로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

으로는 2006~2010년에 가장 많았고, 공동양육

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는 2011~2015년에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손가족 조

부모 대상 질적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공동양육가족 조부모 대상 질적 연구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인자녀

의 맞벌이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증

가하고 있는 사회현상(통계청, 2013)을 반영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사용된 연구방법은 심층개별면접과

현상학적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서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봉환 등(2012)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심층면접

에 의한 인터뷰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

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담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

의 경향을 연구한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현상학에 비해 합의적 질

적연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술(description)을 가장 중요한 기술

로 보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자는 관

점을 지닌 현상학적 연구(Giorgi, 1970)가 조부

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된다.

셋째, 연구대상 특성 중 연구참여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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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의 가족 모두 6명~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한 권경인과 양정연(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연구대상 특성에서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

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

회학적 변인에서는 연구 참여 조손가족의 조

부모들은 70대, 무학,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들은 60대, 고졸,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양육환경과 관계가 있는데 조손

가족의 경우 성인자녀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

해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는 경

우가 거의 50%에 해당되어 친조모가 1명의

손자녀를 6~1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양육

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는 연구참여 조부모 모두 성

인자녀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외조모의 양육이 가장 많았고 1~2명

의 손자녀를 1년~5년 동안 공동양육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공동양육의 경우, 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인자녀가 양육

을 전담하는 체제로 변화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환경에

서는 두 유형의 가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태에서 가

장 큰 차이가 보고되었는데, 연구 참여 조손

가족의 경우 파악된 가족 모두 저소득층에 속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참여 조손가족

의 발생배경이 성인자녀의 이혼 및 재혼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주원인이고, 대

부분의 조손가족 대상 연구들이 저소득층의

요보호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반면 공동양육가족 조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중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상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한 경우도 20%에 해

당되었다.

넷째,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양

육의 의미, 긍정적 요소, 갈등요소, 그리고 갈

등해결방법의 4가지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상위범주에 대한 세부적인 하

위범주와 심리적 경험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의 양육경험은 동일한 하위범주 내에서

도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한 예로, 조손가족 조부모는 내 핏줄을 내가

거두어야한다는 강한 신념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만든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

는 딸의 경제활동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손자

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런 점을 연구참여자 특성과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조손가족에서는 대부분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에서

는, 외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으로 파악된다. 즉, 성인자녀가족이 해체될 경

우엔 손자녀는 대부분 친조부모가 맡게 되고,

일반가정에서는 아들보다 딸의 자녀를 돌봐주

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

인자녀가족의 해체여부가 조부모의 친 혹은

외손자녀에 대한 양육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의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나의 업보’와 ‘공생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조

손가족의 조부모는 자녀가족의 해체를 자신의

부부생활과 부모역할이 적절하지 못했던 결과

라고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손자녀

양육을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공

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

여 자녀부부가 힘들게 맞벌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며, 양육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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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양육의 의미를 공생관계로 보는 경우

에도,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

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경

우, 조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양육지원을 하고

자녀세대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손가족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얻는다고 보고한 반면, 공동양육가족에

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경제적인 안

정감을 얻는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요소는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 조부모가 공유하는 부분이 비교

적 많이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조부모는 손

자녀 양육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삶

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특히 조손가족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으로 관계가 단절되었던 성인자녀

와 연결이 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

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청소년 한부모 종합대책 연

구 1(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연구 2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입양 보내

지 않고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을 2

년간 추적하여 보고한 이들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가 단절되

었던 원가족과의 결합 및 원가족과의 관계회

복이었다. 한편,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자

녀 양육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사회관계망이 확장되었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증진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Neugarten(1973, 장휘숙 2008 재인용)이 제시

한 5가지 조부모의 역할유형 중 기쁨추구형,

대리부모형, 지혜의 원천형은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

동양육가족의 조부모가 노년기의 삶이 확장되

었다고 느낀 부분은 Neugarten의 세가지 역할

유형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조손가족의 조부모에게서는 ‘노년기 삶의

확장’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분노가 감소되

는 것’이 이와 상응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파

악되었다. 사실 성인자녀의 가족해체와 관계

단절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 조손가족

의 경우, 조부모의 양육은 후에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소가 되어 손자녀에게 보호요인

이 될 수 있다(Brian, 2000; Solomon & Marx,

1995)). 그러나,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지원정

책은 손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 자신의 정신건

강 및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통찰과 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확장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의

미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갈등

요소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과 공동육아가족 모두 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해, 조부모는 신체적으로 고

단함을 느끼고, 개인생활의 제약으로 우울감

을 느끼며, 양육방법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Mueller, Wilhelm과 Elder(2002)는 손자녀 양육을

하는 조부모를 ‘개입형 조부모’로 분류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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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역할이 신체적 노동력을 요구하고 사

회적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신체

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

다. 장휘숙(2008; 2012)도 조부모가 손자녀 양

육을 전적으로 담당할 때,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성인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며, 부적절

한 손자녀 양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년기는 발달적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Jarvick, Eisdorfer, & Bloom, 1973; Katona &

Shankar, 2004)이므로, 이시기 동안 손자녀 양

육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조부모는 심리적

으로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는 사후에 홀로 남겨질 손자녀의 미래

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감이 높은 것도 공동

양육가족 조부모와의 차이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양육갈등요소의 해결방법에서

도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는 상이

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

가족의 경우, 민간과 공적인 사회지원정책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가

족, 성인자녀와 합의를 통하거나 육아와 개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 등을 통

해 갈등요소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공동양육가족의 경우, 성인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베이비시

터나 가사도우미 등의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양육 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

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조손가족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현실과 자신의 신세를 인정하고 악

착같이 살거나, 세월이 약이라는 마음으로 손

자녀가 얼른 크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결론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

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

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손가족의 경우 거의 대

부분 빈곤의 문제가 조부모에게 무력감을 주

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공동양육 가

족에서도 경제적인 보상은 매우 중요한 양육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런 경제적

인 부담을 성인자녀들에게만 책임지게 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와 긍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조손가족이든 공동양육가족이든 상

관없이 조부모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의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강점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사회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 손자녀 양육은 조모가 담당하

고 있으므로 노년기 여성의 심리적 욕구를 고

려한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 주변의

지지 뿐 아니라 성인자녀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Minkler, Roe, & Robertson-Beckley, 1994)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주관적인 지지가 우울수준

을 낮추는 것에 더 효과적인 것(Musil &

Ahmad, 2002)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한 정서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내에

서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엔 공동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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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조모의 경우, 성인자녀와 조모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도 포함되어야한다.

넷째, 두 유형의 가족 조부모 모두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휴식을

취하고 손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족의 조부모 모두 손자녀

의 훈육 및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으

로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손자녀

양육을 위한 멘토링이나 손자녀 훈육방법을

다루는 조부모 양육태도 증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자조모임을

결성하게 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지원체계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전달체계 내에서 조부

모의 성장에 초점을 둔 상담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

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 상담 전문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배출되고,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전

달체계 내에서 조부모들이 수시로 이러한 심

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면, 이는 결과

적으로 손자녀 양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부모 뿐 아니라 손자녀 모두의 심

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

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시 분

석대상 논문 별로 변인 제시 방법이 상이하여

연구참여자 수의 합계가 변인별로 다르게 집

계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 시 범주별로 결측치가 많았으나 분석결

과가 선행연구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대로 제시하였다. 추후 본 연구 주제로 질적

연구가 더 많이 실시된 이 후 반복연구를 통

해, 본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비교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자료로

국한되어,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실태를 이

해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추후 이

를 국외 자료와 비교고찰 한다면 조손가족 및

공동양육가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가 가

능하고,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따른 사회적지지 체계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수의 국내자료를 기반으

로 하여, 질적연구 유형에 따른 연구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

상인 43편의 논문에서는 모두 11개의 질적 연

구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연구방법은 연구주제

나 연구설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서, 세부 주제별로 어떠한 유형의 질적연구방

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의 제한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추후 관

련연구가 축적된 후, 세부 주제별 적용된 질

적연구방법의 유형을 분석하면,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와 연구설계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자료를 조손가족과 공동양육가족으로 구별하

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두 유형의 양육경

험의 차이와 공통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부모양육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제

안과 향후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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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Experience of

Grandchild Rearing between Grandfamily and Custodial

Grandparents in Korean Journal since 2000

Youngae Lee Eunryoung Bang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Department of Child & Adolescent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ith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on the grandparents’

parenting experiences of grandchildren between those with primary responsibility and those with partial

responsibility in Korean Journals since 2000.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of 43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19 grandfamilies, 24 custodial grandparents), with respect to their

objectives, basic annual trends, methodology, subject, category of cont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nual number of articles of grandfamilies are on an decreasing trend, while those of

custodial grandparents are on an increasing trend. Secondly, the phenomenology and interview are

frequently used in research of the two types of family. Thirdly, 6~10 participants were the most

frequent number of participation in all of the family. However, demographics, caring circumstances,

physical circumstan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wo types of family. Fourthly, caring categories of

contents(the meaning, positive factor, conflict factor and resolution of conflicts) were also similar, while

these were significant diffent in specific psychological experiences in all of the fami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suggestions for pratical services and implication for future study were

proposed.

Key words : grandfamily, custodial grandparents, grandparents, parental experience, qualitative study


